
연예
2020년 12월 7일 월요일 11

방탄소년단, 日 영화·드라마 참여 왜?

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영화와 드라마
의 수록곡과 주제곡으로 현지 팬덤에 더
가까이 다가서고 있다. 각 멤버들의 개인
적 인연이나 현지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
안한전략적판단등이배경으로꼽힌다.

방탄소년단은 한국드라마 ‘시그널’을
리메이크해내년 4월현지개봉하는일본
영화 ‘시그널:장기미제사건 수사반’의 주
제곡을맡는다.영화는2016년김혜수·조
진웅·이제훈이 주연해 무전기를 매개로
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교감해가는 이
야기를 그린 tvN 드라마 ‘시그널’을,
2018년일본후지TV계열사간사이TV가
리메이크한드라마의스크린버전이다.

방탄소년단은 당시 드라마 주제곡 ‘돈
트 리브 미’(Don＇t Leave Me)를 불렀다.
뒤이어 드라마와는 또 다른 영화의 새로
운 주제곡까지 맡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

고있다.
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올해 10월 현

지 개봉한 영화 ‘너의 눈이 묻고 있어’의
주제가 ‘유어아이즈텔＇(Your Eyes Tell)
을 불렀다. 영화는 2011년 소지섭과 한효
주의 멜로영화 ‘오직 그대만’을 리메이크
한 작품이다. 또 7월에는 TV도쿄 드라마
‘나선의 미궁:유전자 수사’의 주제곡 ‘스
테이골드’(Stay Gold)를선보였다.

영화 ‘시그널:장기미제사건 수사반’의
경우, 두 작품의 주연인 사카구치 켄타로

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쌓아온 우정으
로 눈길을 끈다. 사카구치 켄타로는
2018년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에 게
스트로참여했고, 2029년 12월 ‘엠넷아시
안 뮤직 어워즈’에서는 시상자로 나서 이
들을 수상자로 호명했다. 멤버 제이홉은
그와 식사하며 친근한 우정을 표하는 모
습을SNS로공개하기도했다.

멤버 지민은 ‘너의 눈이 묻고 있어’의
원작인 ‘오직그대만’을평소좋아하는영
화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다. ‘막내’ 정국

이 리메이크작의 각본을 보고 ‘유어 아이
즈텔’을작사·작곡했다.

이들은 각 노래를 일본 앨범에도 수록
했다. ‘유어 아이즈 텔’은 7월 일본 정규
4집 ‘맵 오브 더 솔:7 ∼더 저니∼’에담아
오리콘 등 현지 차트 1위에 올랐다. ‘스테
이 골드’도 수록곡이다. ‘돈트 리브 미’ 역
시 2018년 4월 정규 3집 ‘페이스 유어셀
프’(FACEYOURSELF)에담아냈다.

신곡을 일본에서 선보이며 영화·드라
마의 삽입곡과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방
식이다. ‘Tie-up’(타이업)으로 불리는 프
로모션의 하나로, 애니메이션 등 영화와
드라마, 게임 주제곡과 삽입곡 등이 꾸준
히 인기를 모으는 일본시장의 특성을 활
용하는 것이기도 하다. 또 대중에게 위로
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온 자신들의 ‘세
계관’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무대
가 되기도 한다. ‘유어 아이즈 텔’에 대해
정국은 “힘겨움 속에서도 너의 눈동자가
보고 있는 미래에 빛이 있다”는 메시지를
담았다고설명했다.

윤여수기자 tadada@donga.com

일본시장 특성 공략…BTS식 ‘위로 메시지’
‘시그널’일본리메이크버전주제곡
꺠꺠10월엔영화 ‘너의눈이’ 주제가도
꺠꺠타이업프로모션통해일본속으로

그룹 방탄소년단이 tvN 드라마 ‘시그널’을 리메이크한 일본영화 ‘시그널:장기미제사건 수사반’을
비롯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면서 일본 팬들과 교감하고 있다. 사진은 방탄소년단의
신곡 ‘라이프 고즈 온’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. 사진제공｜빅히트엔터테인먼트

정의동 동물모형 조형 작가가 토종 고래 상괭이를
알리는 ‘상괭이 프로젝트’에 참여해 다양한 패션
제품을 선보인다. 사진제공｜비토우

채널A ‘하트시그널3’ 출연자인 정의동
동물모형 조형 작가가 ‘상괭이 프로젝트’
(Smiling Whale Project)를 시작했다. 멸
종위기에놓인토종돌고래 ‘상괭이’를널
리알리기위해패션브랜드와손잡고다양
한디자인의제품을선보이는방식이다.

정의동 작가는 최근 패션 브랜드 비토
우와 협업해 상괭이 문양을 넣어 직접 디
자인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을 크라우드
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론칭했다. 독
특한 입꼬리 모양 때문에 ‘웃는 고래’, ‘미
소 고래’로 불리는 상괭이의 입 모양을 재
해석한 디자인과, 목도리를 두른 상괭이
그림이눈길을끈다.

상괭이는 2m 길이의 회백색 돌고래로,
주로 서남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었지만

2011년 1만3천여마리로 크게 줄어들면서
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
있다.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받아 지난
달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이 상괭이 보
전결의안을공식채택했다.

정작가는“어린시절멸종위기동물다
큐멘터리를보며동물에대한애정과관심
을 키우게 됐다”며 “국제 멸종 위기종인
상괭이를알리려조형작품을제작하고있
었는데, 마침 비토우 브랜드와 뜻이 맞아
함께 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최근 해
양수산부가경남고성군앞바다해역을해
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괭이
보호에 앞장서고 있다. 이번 프로젝트를
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며 소
통하고싶다”고덧붙였다.

이를 위해 정 작가는 ‘스마일링 웨일 로
고 스웨트 셔츠’와 ‘백 프린팅 스웨트 셔
츠’등을선보이고있다.상괭이입꼬리모
양을 자수 로고로 형상화한 ‘스마일링 웨

일 로고 스웨트 셔츠’가 기본 디자인으로,
데님 진과 슬랙스 등과 매치해 언제 어디
서나 편하게 입을 수 있다. ‘백 프린팅 스
웨트 셔츠’는 포인트를 주기 좋고, 고급스
러운 면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.
오버사이즈로남녀모두착용할수있다.

또 정의동 작가는 ‘하트시그널’의 스핀
오프 프로그램으로 2021년 초 방송 예정
인 ‘프렌즈’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새롭
게 공개할 예정이다. 관련 크라우드 펀딩
도와디즈를통해28일까지진행한다.

이는 ‘티셔츠는 미디어다’라는 슬로건
을내걸고비토우가다양한아티스트와협
업한 티셔츠 상품을 선보이는 ‘티셔츠 프
로젝트’의 일환이다. 티셔츠를 매개 삼아
패션을넘어문화와예술을아우르며새로
운소비트렌드를만들어간다는지향을내
세우고 있다. 비토우는 2018년 채널A가
론칭한스트리트패션브랜드이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‘하트시그널3’ 정의동이만든상괭이문양상품화제

와디즈통해티셔츠·액세서리론칭
웃는고래·미소고래등재해석눈길

거세진감염병확산세에방송연예계도 ‘일단멈춤’의상
황을맞고있다.수도권의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격상되
면서연기대상과가요제등대형무대개최를앞둔방송가
에도빨간불이켜졌다.

6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19) 신규 확진자가 631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
서정부가이날수도권에대한사회적거리두기조치를기
존 2.0단계에서 2.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. 최근 일부 음악
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트로트가수 이찬원, 그룹 에버글로
우·업테션의 일부 멤버 등과 각종 드라마 촬영현장의 제
작진등이잇달아코로나19확진판정을받아이미위기감
에 휩싸였던 방송연예계는 방역조치 등 대책 마련에 부심
하는표정이다.

더욱이 각 방송사가 연말 대형 특집프로그램편성을 앞
두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.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
2.5단계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어
서 더욱 그렇다. 이미 서울시가 5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
날 오전 5시까지 영화관의 문을 닫도록 하고 시가 운영하
는공연장등에대해같은조치를취한바있다.서울등수
도권이 영화와 공연 등 대중문화 콘텐츠 수요가 집중되는
지역이라는 점에서 방송연예계의 시름이 깊어진다. 실제
로나훈아는최근부산에이어18∼20일로예정한서울공
연일정을취소했다.

이 같은 상황에 연기·연예대상과 가요제 등 방송가의
대형 무대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. 19일 SBS ‘연예대
상’을 시작으로 각 방송사는 31일까지 연기·연예대상 시
상식을 생방송할 계획이다. 또 KBS ‘가요대축제’ 등 지상
파방송3사의대형음악무대도예정되어있다.

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.5단계로 격상되면서
50명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를 열 수 없게 돼 각 방송사는
연말 대규모 무대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. 또
감염병확산에대한위기감이더욱높아진상황에서대규모
무대를지켜보는시청자의불안감도고려할수밖에없다.

6일 한 관계자는 “톱스타급 연기자와 가수들이한 무대
에 모여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방송사로
서는이를쉽게포기하지못할것”이라고말했다.이날현
재 각 방송사는 비대면 개최를 전제로 사전녹화 등 연말
대형무대의다양한제작방식을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
려졌다. 윤여수 기자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2.5단계 격상…연예계 ‘일단 멈춤’
연말 이벤트, 비대면 전환 불가피


